KT사장 공모 마감에 즈음하여
비리구속으로 실추된 국민기업 KT의 명예회복과 통신선도기업 KT의 경영공백으로 초래되는 통신산업발전 지연 및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장추천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다.

 또한,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KT미래 성장의 발판을 위해 KT노동조합과 36,000여 종사원은 또다시 임금을 동결하는 뼈저린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13일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공모마감 결과를 보고 그동안 노동·시민단체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화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CEO공모를 들여다보면 KT와 밀접하게 연관된 장비납품 관계에 있는 삼성재벌출신들과 경영에도 실패한 무능한 경영자 그리고 한때 경쟁사 CEO로 활동했던 KT 경쟁사 친인척관계자 등 부적격 인사가 공모에 응모했다고 한다.
물론 KT사추위가 이러한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러한 경영공백 장기화와 혼란의 책임은 사추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T사장의 조건은 재벌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며 실추된 KT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상심한 종사원을 포용하고 이끌 리더쉽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IT강국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전문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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